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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Change)”와 “도전(Challenge)” 
그리고 “실천(Action)”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김 홍 택

세계의 빙상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김연아 선수의 활약상은 우리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 익히 알고 있지만 김연아 

선수가 신고 있는 피겨 스케이트가 일본의 한 장인의 손끝에서 다듬어지고 수리되고 있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김연아 선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라이벌인 아사다 마오 선수와 비교하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엮어 방송한 모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피겨 스케이팅 기술은 특출한 몇몇 사람의 노력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피겨 스케이트를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만들고 유능한 피겨 스케이트 선수를 양성하는 인프라는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

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 유능한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있기 위해서 최고의 스케이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선수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두터운 선수층,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해주

는 전문잡지, 방송 등과 같은 홍보매체와 유명 선수들의 캐릭터 상품 등 관련 상품들이 유기적으로 얽히고 섞이면서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론 참 다양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론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반공학기술에 있어서 기업에서 앞 다투어 개발하고 있는 신기술 신공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 기술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외국 기술인 것이 많다. 그래서 실적위주의 신기술과 신공법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한다. 세계적인 기술과 공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들의 자세도 

고쳐야 하겠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세계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기술과 공법이 있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야 하겠고 소재분야나 기계분야, 정보통신분야 등 관련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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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한국지반공학회나 토질및기초기술사회 등 전문학회의 역할도 고유의 전문영역을 확고히 하는데 있어서 

유기적인 협력이 긴요할 것이다. 그리고 열악한 기후조건과 극한의 지형조건을 이기고 점점 대규모 대심도로 계획되고 

있는 인프라시설들을 보면서 변화하는 공학적 요구에 맞게 우리 지반공학인들의 전문영역도 유연하게 변해야 하겠고 

좀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전문분야를 개척하는 도전정신 또한 필요하겠다.

아인슈타인의 말 중에서 “어둠이 없었다면 우리는 별을 보지 못했다”는 말을 상기하면서 어둠이 있었기에 무한한 

우주를 바라볼 수 있듯이 위기가 있었기에 무한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도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그리고 마음 한 구석으로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실천의 자세가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지혜로운 행동이라 생각한다.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되신 안상로 회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반기술인들이 “변화”와 

“도전” 그리고 “실천”하는 자세로 토기회의 미래를 열어 가시리라 믿으며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밝은 

새해를 기다리며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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